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다이어트약 잘못 먹으면 유산…
Chromium Picolinate 보충제 실험결과 … 수백만명 복용상태

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다이어트-보디빌딩 보충제 피콜린산 크롬(Chromium Picolinate)이 유전자 손상에 

의한 유산을 일으킬 수 있으며, 유전자 손상은 대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.

미국 앨라배마대학의 존 빈센트 박사는 국립과학원 회보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일단의 과실

파리들에 피콜린산 크롬이 섞인 먹이를 주면서 키워 4대까지 이어지는 후손들을 관찰한 결과, 각 대마다 번데

기 단계까지 가는 자손의 수가 보통 과실파리들에 비해 20%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
또 살아남은 자손들은 번데기 단계까지 이르고 번데기에서 탈피하는 시기가 보통 과실파리보다 24시간 이상 

늦었다.

피콜린산 크롬이 섞인 먹이를 먹은 수컷이 일반 암컷과 교배해서 나온 새끼들도 똑같은 현상을 보였다.

또 빈센트 박사의 실험에서는 피콜린산 크롬 보충제가 섞인 먹이를 먹은 과실파리 1, 2대 후손들은 보통 과

실파리 새끼에 비해 수컷의 수가 적고 번식 능력이 없는 암컷의 수가 많았으며, 대가 이어질수록 생식불능 암

컷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.

과실파리 실험 결과가 사람에게서도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빈센트 박사는 미국 식품의약국(FDA)은 피

콜린산 크롬의 안전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
앞서 빈센트 박사는 같은 앨라배마대학 연구팀이 실시한 쥐 실험에서 피콜린산 크롬이 함유된 먹이를 먹은 

암컷 쥐들은 태아가 죽는 현상이 나타나 피콜린산 크롬 함유 보충제가 유산과 연관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

고 지적했다. 유산 현상은 피콜린산 크롬 투여량이 많을 수록 더욱 증가했다.

1989년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피콜린산 크롬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세계적으로 수백만명에 이르고 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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